
  
2022년 <사목목표>-절제의 해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너희는 단식하고 울고 슬퍼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2022년 9월 11일 [(백) 한가위-조상님들을 위한 합동 위령 미사]

오늘은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섭리하시고 수확의 기쁨을 주시는 하

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이웃과 서로 나누며 살아온 조상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본받읍시다. 자

신을 위해서만 재화를 모으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도 나눔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며 

주님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전례 순서>

 입당송: 주님, 당신은 의로우시고 당신 법규는 바르옵니다. 당신 종에게 자애를 베푸소서.

 입당 성가 21 (지극히 전능하신 주여)

 제1독서  요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2,22-24.26ㄱㄴㄷ

 화답송      

◎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 겨레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

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 온갖 열매 땅에서 거두었으니, 하느님, 우리 하느님이 복을 내리셨네.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 제2독서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14,13-16

주일 미사 : 빅토리아: 일요일 3PM

나나이모: 토요일 4PM

평일 미사 : 수요일 7:30PM(빅-성당) 

           목요일 10:30AM(빅-성당)

고해 성사 : 미사 30분전

주임신부 : 유영진 로베르토    ☎ 778-966-3689

                            카카오톡 ID-ryu0758

사목회장 : 변영호 리처드     ☎ 250-893-3355

성당 카페주소 : http://cafe.daum.net/hsaem

주소 : 6234 Spartan Rd, Nanaimo, BC V9T 2N9

사목목표 실천을 위한 우리의 다짐

<절제>는 단순히 참는 것만이 아닌, “우리 행동을 우리가 결정하고 실행하는 자유”를 뜻합니다. 

  절제를 통해 깊은 자유를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

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

거룩한 마음으로 열심히 

  미사 봉헌하기

- 주일 미사 빠지지 않기.   

- 평일 미사 참석해 보기.

 나와 이웃과의 관계:

절제와 절약으로 나눔의 삶 실천하기

- 절제를 통해 이웃에게 나눔 실천하기. 

- 타인에 대한 험담을 절제하고 칭찬과 

  사랑의 말 나누기.

- 쉬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기.

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하느님의 자녀인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기

- 나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 칭찬해보기.

- 음식물을 버리지 않기.

- 일주일에 한번 휴대폰 및 TV시청을 

  30분 줄이고 묵주기도 바치기.

제13권 666호
2022년 9월11일(다해)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알렐루야.

 복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15-21

 봉헌 성가 510(주님께 올리는 기도)

 영성체송 :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 성체성가 188 (천사의 양식)

 파견성가 451 (주께 나아가리다)

 오늘의 묵상

가족과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식과 사랑을 나누는 한가위에, 교회는 하느님께서 인간의 노

고를 축복하시고 손수 풍성한 결실을 내주셨음에 감사드리며(제1독서 참조), 세상에서 고생한 의

인들을 그분께서 수확하여 거두시는 심판의 때를 선포합니다(제2독서 참조). 오늘 복음은 그러한 

하느님의 심판을 합당하게 준비하는 삶에 관한 가르침(루카 12,1─13,9 참조)입니다.

부자의 속마음에는 유독 ‘모으다’(17.18절)와 ‘쌓아 두다’(19절) 같은 표현들이 가득합니다. 자신이 

거둔 소출이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감사의 마음은커녕, 그 재산에 기대어 안심하고 즐길 생

각뿐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하느님도, 나눔을 실천할 이웃도 없습니다. 더 벌어서 계속 더 큰 

곳간을 짓고 그것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 버린 탐욕은 인간의 영혼을 좀먹는 가장 큰 유혹

이며 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자를 “어리석은 자”,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

이라고 꾸짖으십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 나라에 줄지 않는 보물을 쌓으라고 자주 말하면서(루카 

12,33; 16,9; 18,22 참조), 그 방법으로 이웃에 대한 자선을 제시합니다. 한편 잠언에는 이런 말씀

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주님께 꾸어 드리는 이, 그분께서 그의 선행

을 갚아 주신다”(19,17). 모을 줄만 알고 통장에 찍힌 금액에서 만족과 안정을 찾는 세속적인 부

자가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감사와 믿음 그리고 이웃을 향한 나눔과 자선을 통하여 가진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하느님 나라의 부자로 살아갑시다. 

(강수원 베드로 신부)

제1독서 제2독서 복사 반주
9월 11일

연중 제24주일

(한가위)

빅토리아 변준섭 사도요한 한동호 아브라함 한호진, 한우진 한예진 수산나

나나이모 테레사 하트 김미나 사라 박지성 이유빈 스텔라

9월 18일

연중 제25주일
빅토리아 심재현, 김대현 한예진 수산나

나나이모 조계숙 체칠리아 정영애 아녜스 박지성 이유빈 스텔라

성김대건안드레아 사제와 성정하상바오로와 동료순교자들대축일



▶ 예비신자교리, 유아세례, 첫영성체 신청

예비신자교리, 유아세례, 첫영성체, 성인세례를 원하

시는 가정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세요.

▶ 유아세례- 수시 접수

▶ 성인세례식-수시 접수

신청서 접수: 빅토리아-강보녀 모니카

               나나이모-김미나 사라

▶ 오늘 우리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 하여
하느님의 사랑과 조상님들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조상님들
을 위한 합동 위령 미사를 봉헌 했습니다.

교우분들 모든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
리며 명절 축하드립니다.

미사 후에 parish hall에서 친교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
으니 모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을 맞이하여 동요 '달달 무슨 달'을 불러 주신
주일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 미사 안내

다음주(18일)는 연중 제24주일이지만, 9월 20일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인 관계로 18일 주일 미사는 대축일 

미사로 봉헌합니다. 

▶ 어린이 첫영성체 및 예비자 교리-9월

2022년 12월 25일 성탄 대축일 세례를 위한 

예비신자 교리 교육을 9월 부터 실시 합니다.

       예비신자 초대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일 학교 시작

주일 미사 후 4시 10분부터 parish hall 에서 있습니다.

▶ 함께 기도해요. 

 -질병으로 고통받는 본당의 모든 교우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통한 건강을 얻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

  시오.

▶ 잊지 마세요!!! 

-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전쟁 종식을 위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오후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을 

저희 공동체도 함께 지향을 가지고 봉헌합니다.       

(주모경을 바친 후에 다음의 기도를 바쳐주세요.)

“평화의 모후,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100만단 묵주기도를 봉헌합니다. 

빅토리아 한인공동체와 빅토리아 교구의 발전과 우리

들의 가정을 위해 묵주기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 591,299단   

 이번 주 :  247단     현재 : 592,137단

▶ 레지오 회합 

천사들의 모후 Pr-매주 월요일 8PM 

파티마의 모후 Pr-매주 화요일 10:00AM

본당 e-transfer 계정 안내

koreancommunity@rcdvictoria.org
▶ 교무금은…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고, 새로운 은혜를

간청하면서, 교회를 통해 하느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천주교회법규 제2장 5절 157항-

▶ 기도문 안내

9월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는 하느님,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 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돌보게 하소서.

저희가 평화로 가득 차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오,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의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약탈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

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관상하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찬미받으소서」<개정판>)

우리들의 정성 (2022년 9월 4일)

빅토리아 봉헌금 

빅토리아 교무금( 5세대)            

$    304  

$    670  

나나이모 봉헌금

나나이모 교무금( 2세대)

$    300 

$    200

봉헌금 소계 $  1,474

감사헌금- $    

매일 미사 판매- $     

합    계 $   1,474 

mailto:koreancommunity@rcdvictoria.org


 


